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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추락사고로선수들을대부분잃

은브라질프로축구클럽샤페코엔시가중

남미축구대회인 코파 수다메리카나 챔피

언으로인정됐다

5일(현지시간) 브라질언론에따르면남

미축구연맹(CONMEBOL)은 샤페코엔

시를 2016년 코파수다메리카나우승팀으

로공식인정한다고선언했다

이에 따라 샤페코엔시는 우승상금 200

만달러와함께남미최고의클럽대항전인

코파리베르타도레스2017년대회등주요

대회참가자격이주어졌다

샤페코엔시의 코파 수다메리카 결승전

상대였던 콜롬비아 프로축구클럽 아틀레

티코 나시오날은 비행기 추락사고 직후

샤페코엔시를 챔피언으로 인정해달라

는내용의서한을연맹에보낸바있다

추모 분위기 속에 과거 세계 축구를 호

령했던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샤페코엔시

의재건을위해하나둘씩모이고있다

아이슬란드의 축구 영웅 아이두르 구

드욘센(38)이 샤페코엔시에서 뛰고 싶다

고밝혔다

구드욘센은 5일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샤페코엔시를

위해 뛰고 싶다며 호나우지뉴와 함께

뛰지못한다해도상관없다고밝혔다

구드욘센은 아이슬란드 각급 대표팀을

거쳤고A매치 88경기에출전해 26골을터

뜨린선수다

그는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볼턴과첼

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

에서 공격수로 활약했다 특히 2000년부

터 2006년까지 첼시에서 186경기에 출전

해 54골을 터뜨리는 등 막강한 화력을 과

시했다

전성기가지난구드욘센은현재인도리

그에서뛰고있다

샤페코엔시에서뛰고싶다고손발을 걷

어붙인 이는 구드욘센 외에도 많다 브라

질 출신 슈퍼스타 호나우지뉴(36)를 비롯

해 아르헨티나 대표팀 출신 후안 리켈메

(38)도 자원했다

한편사고비행기는단거리용여객기인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146으로 2013

년부터 볼리비아 라미아 항공이 운영해

왔다

사고당시비행기에는승객과승무원77

명이타고있었으며 6명만생존했다

브라질남부샤페코시에있는샤페코엔

시 홈경기장 아레나 콘다에서는 지난 3일

미셰우테메르대통령을비롯한브라질정

부인사들과구단관계자 축구팬 시민등

1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이 열

렸다

연합뉴스

샤페코엔시 선수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모습을그린그림

샤페코엔시페이스북캡처

샤페코엔시 코파 수다메리카나우승공식인정

호나우지뉴등축구스타들 팀대잇겠다 자원

하늘나라서 뛰는 그대들이 챔피언

오랜무명클럽시절을겪었던샤페코엔시선수들에게코파수다메리카나결승전은꿈속에나밟아볼수있는무대였다 카이오주

니오르감독은코파수다메리카나결승진출을확정지은후기자회견에서 만약내일죽는다고해도나는행복하게죽을것이다

고말했다 지난달23일샤페코엔시선수들이산로렌소와의4강 2차전에서00 무승부를거둬코파수다메리카나결승진출을기뻐하는모습 <스포팅뉴스캡처>

올시즌K리그클

래식울산현대를이

끌었던 윤정환<사

진>감독이일본 J리

그세레소오사카신

임 감독으로 부임했

다

세레소 오사카는 지난 5일 홈페이지

를통해 윤정환감독을내년시즌사령

탑으로결정했다라고공식발표했다

윤정환 감독은 구단을 통해 세레소

오사카의 J1리드 승격을 진심으로축하

한다라며 그동안세레소오사카를잊

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고 감

사하다라고소감을밝혔다

이어 많은 분께 사랑받고 기쁨과 희

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정환 감독은 2000년부터 2002년까

지세레소오사카에서현역선수로뛰었

다 세레소오사카는 2년전윤감독에게

사령탑 제의를 했지만 윤 감독은 울산

과계약했다

울산은 올 시즌목표였던 아시아축구

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자력 진출에

실패하면서윤감독과이별을택했다

세레소오사카는올시즌 J2리그에서

4위를 기록한 뒤 승격플레이오프를 통

해 3년만에 1부리그인 J리그로복귀했

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공격

수손흥민<사진>이현재몸상태가최근

두달중가장좋다고강조했다

ESPN 등 현지 언론은 5일 손흥민과

인터뷰내용을소개하며그의몸상태에

관해전했다

손흥민은 최근 부상으로 인해 최고

의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지금은괜찮아

졌다며 최근두달중몸상태가가장

좋은데 내년 3월까지는 한국 축구대표

팀 차출이 없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없을것같다고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10월 6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전에서

발목을 다쳤다 여기에 긴 이동 거리와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체력은 급격히

고갈됐고경기력은눈에띄게떨어졌다

그러나 손흥민은 지난 4일 스완지시티

전에서 약 두 달 만에 시즌 6호 골을 넣

으며부활을알렸다

손흥민은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어

기대에부응하겠다라고강조했다

그는 8일 새벽 홈에서 열리는 유럽축

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E조조별

리그 최종전 CSKA모스크바(러시아)전

을 기대하고 있다 토트넘은 일찌감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이 경기에서

비기거나승리할경우조 3위를확정 내

년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을 얻게

된다

손흥민은 나를 포함한 우리 팀 선수

들은유로파리그에서뛰는것도좋게생

각한다라며 챔피언스리그에선 떨어

졌지만유로파리그에서뛰는것도선수

들의 기량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팀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반드시승리해야한다웸블리스타디움

에서편안한마음을갖고경기에임해야

한다고밝혔다

토트넘은 기존 홈구장 화이트하트레

인의 공사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

를치르고있지만 2전 2패중이다

연합뉴스

윤정환 일본 프로축구팀오사카사령탑

모스크바전앞둔손흥민 몸 상태최고

결승진출을기뻐하는샤페코엔시


